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迎隨補댐품 팎究 

陽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林鎭錫

Abstract 

The Rearch of the Young-su(迎隨)

In oriental medicine Acupuncture treatment is one of the most valuable therapy. 

Through the acupuncture humen have been healed many diseaes with his own natural 

therapic power, without medicine or surge미 ect. But there have not formed a clear 

definition on the supplement & eradication(補鴻). I recogni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meaning of Young-su(迎隨) mentioned in ~ 

Whang-Je Nae-Kyung(黃帝內經)》 and Young su-Bo-Sa(迎隨補鴻) that are recently 

used. The results were summerized as follow; 1. In the 《Whang-Je-Nae-Gyung~,

when they give medical teatment, they have totally used all methods of the 

supplement & eradication(補濤), Therefore as now divided into respiration, speed, 

rotation and close-open supplement & eradication(補鴻) have many problomes. And 

Young-su(迎隨) did not mean the treatement of supplement and eradication whiφ 

go with or against the flowing of channel energy(經氣). Young-su(迎隨) is not a 

simple technique of treatment, but is the totall principle of the supplement and 

eradication. 2. The direction of channel energy(經氣) connected with the 0-su point 

(五輸벚) is from extremities to the trunk of body, therefore the direction of 

supplement is to the trunk of body and the direction of eradication is to extermities. 

3. In the case of using the treatment which go with or against the flowing of 

channel energy(經氣), in oder to avoid the confusion of term, it must be defined 

another term. 4. It is necessa미 that we must define the procedure of supplement & 

eradication, and the objective indication that asce「tain whether the doctor’s purposes 

are really obtained. 

I . 서 론 
자챔은 한의학에서 대표적 치법 중 하나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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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법은 많은 경비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환자 

자신의 자연적인 치유력을 유도하여 질병을 이겨 

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현재 임상에서 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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迎隨補濤~究

각색의 여러 챔볍이 널리 유행하고 있으며, 치료 이 며時刺法과 함께 또다른 기본적인 刺針法은 

효능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통일적으로 바로補鴻法이다. 주지하는 것처램 補鴻法은虛證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침할 때 활용하는 보사 을 補하고 實證을 演하는 것이다 이 기본 원칙은 

에 관련한문제다 

물론 보사를 무시하고 일반 경혈, 아시혈, 특효 

혈에 단순하게 자챔한다고 해서 치료가 효과가 없 

는 것은 아니며, 이 방법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열부 자챔법에서는 보사법을 극히 중 

시하고 있£며, 한의학에서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서로 깐주되는 《황제내경 ~I)의 첨법에서는 

핵심 내용이 바로보사법이라고할수있다 한국 

《내경》 곳곳에 산재해 있고 치료의 중심 사상으 

로서 한의학에서는 바교적 초기부터 이러한 補演

法이 정착되었다 현재 針갓學에서 열거하는 보사 

법은 제대로 기억하여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 

다3) 앨부 서적에서는 이러한 보사법에 대한 애로 

정 때운인지 ‘’얼반적 상황에서 비교적 약한 자극 

은 虛證을 補하는 방법에 속하고, 비교적 강한 자 

극은 實證을 鴻하는 방법이며, 단지 환자의 체젤 

에서 넬리 알려진 舍岩鐵法도 시숭에 있어서 補鴻 적 차이와 개체의 자챔 감수력 차이에 따라 자극 

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사법에 대하여 구체 량도 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적으로 쟁의하지 않으면 시숭자도 補鴻에 대한 의 다4) 그러나 보사법에 대해 총괄하여 정의를 내리 

운을 완전히 떨치지 못할 것이며 침구학 발전에도 거나 세부 고찰은 본 주제가 아니므로 〈내경》에 

많은 장애가 될 것이다 서 제시한 보사법으로 국한하여 기숭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內經》에서 언급한 迎隨의 原論 《내경〉에서 보사하는 방볍은 몇가지로 대별 

的인 의마와 현재 널리 유통하는 迎隨補鴻(針向補 할 수 있는데, 편의상 크게 迎隨補鴻, 員方補鴻,

鴻)를 비교하여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 본 론 

I. 《내경》에 나타난 자챔볍 

《내경》에서 기본적인 자챔법은 크게 四時刺

法과 補i寫法으로 대별한다. 먼저 며時刺法은 사계 

절 기후와 여기에 상응하는 인체의 正氣 깊이 그 

리고 뻐氣 깊이에 따라 특정한 경맥에서 특정한 

경혈은 선정하는 것이다 《내경》에서는 창부 이 

상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맥을 선정하면 해당 경맥 

에서 취하는 경혈은 四時刺法으로 결정한다 따라 

서 《내경》에서는 치료하는 *댐없은 언급하였지 

만 구체적인 치료혈은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2) ‘ 

!) 이후 《黃帝內앓〉은 《內앓》으로 간칭하며, 素問은 전 

통문화연구소에서 출간한 校動直譯 黃帝內經素問을 인용 

하며, 靈樞는 黃햄內없靈樞校I±語譯에서 인용한다, 

呼吸補鴻, 徐흉補鴻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구분은 각 보사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얼 

뿐이다 《내경》 원문에서는 이러한 보사법을 별 

도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 

다 이 중 호흉보사는 구체적으로 환자의 호흡과 

판련한 자챔볍이며 서첼보사도 자침하고 발침하 

는 속도를 구체적무로 제시하였으므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운제는 바로 員方補鴻와 迎

이 내경에서 대부분 치료 대상은 앓眼이다. 굳이 경혈을 선 

택하여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四時삐j法이라는 

원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떼 일부분에서는 경혈을 직접 

제시한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영추·경맥》에서는 十五

別絡을 설명하면서 手太陰別絡인 껴j缺 등을 직접 제시하 

고있다. 

에 일반적인 보사법을 열거하면 찮빼補협, 提揮補뼈, 開團補

협, 迎隨補演, 營衝補협, 徐%용補협, 彈搖補뼈, 呼吸補협, 

進退飛it補협, 九陽六陰補뼈가 있다. 《칩구보사법 이론 

과 실체》, 성보사. 목록에서, 

이 《最新itfk學》, p.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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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補i寫다. 

사질 《내경〉에서는 員方補鴻라는 I갱청이 그 

대로 나오지는 않는다. 단지 補鴻를 설명하는 글 

에서 ”鴻必用方”, 서補必用員”이라는 구절 이 나오기 

때문에 후대에 員方補鴻라는 용어를 만든 것이 

다5) 현채는 員方을 자침 후 염전하는 회전 방향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6) 그러나 《내경》 頂

典만을 근거하였을 때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

素問八正神明論》에 I鴻必用方’과 ‘補必用員’이라 

는 용어가 나온다 ‘方‘자에 대해서는 氣가 마약 정 

해지는 장태거나, 달。l 마악 보름달이 되거나, 해 

가 마악 따듯해지거나, 신체가 거의 얀정될 예의 

왕성한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을 의미하고 있다 

아울러 부연하기를, 환자가 숨을 마약 들이쉴 때 

첨을 찌르고, 다시 숨을 마악 틀이쉴 침을 돌리고, 

다시 숨을 마약 내쉴 때 서서혀 챔을 뽑는다고 설 

명하고 있다“員’에 대해서는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영헬에 자챔한 후 숨을 들이쉴 얘 첨을 

뽑는 것이며 그래서 員과 方은 침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鴻法을 시행할 때에는 

영전〔轉針〕을 시행하지만, 補法에서는 염전볍을 

쓰지 않으묘로 員方을 抱轉補i寫로 간주할 수 없 

다 

결국 ‘鴻必用方”, “補必用員”은 !fB氣와 正氣가 

발현하거나 도달하는 시점을 중시하고 補i寫하는 

목적에 맞추어 환자의 呼吸과 자침하고 발칭하는 

속도를 이용하여 補하고 鴻하는 구체적인 시술 행 

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方과 員은 앞으로 언급할 迎隨와 거 

의 같은 의미로서 그다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 

다 그렇다면 迎隨란 무엇인가? 이것은 본 논문의 

5) 《素問·/\正神明짧》 p. 164 
6) 《침구 기초이론과 임상치료》,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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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므로 편을 나누어 고찰한다 

2. 迎隨補鴻의 개녕 

I)현채 유통하는 迎隨補鴻의 개념 

영수보사는 현재 가장 널리 활용하는 일반적인 

보사볍이다 현대 챔구요볍에서는 迎隨補鴻를 세 

연으로 나누어 간주하고 있다 첫째 十二*댐@이 

순행하는 부위를 향하여 자침하면 보하는 것이고, 

十二經服 個行部位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자칭하 

면 鴻法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다흔 말로 十二經

揮針法이라고 하였마 둘째, 男女補薦揮針法에서 

는 남녀를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補鴻플 반 

대로 적용하고 있다 셋째는 鴻其子, 補其母하는 

원칙으로 풀이하였다7) 그러나 현재 보편적으로 

迎隨補鴻는 針失이 향하는 방향을 위주로 하는 첫 

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명청상 혼 

란을 피하기 위하여 針向補鴻라고 하거나, 針쏟迎 

隨補i寫法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8). 

이렇게 迎隨補i寫블 經服流注 方向에 근거한 針

向補鴻로 간주하는 기원에 대하여 현대에 출깐된 

《針갓學》이라는 서척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

濟生技훈》에서 시작하였는데 *맴따을 따라서 자 

7) 첫째, 십이경의 起始部와 짧止部를 따라 揮針하는 법이라 

고 하였다. 예를 들어 手三陽經은 손에서 시작하여 머리 

에서 그치므로 針옷이 머리를 흔t하면 隨而濟之가 되어 補

하는 것이 되고, tr갖이 起始 방효엔1 손끝을 흔t하면 迎而

흉之가 되어 짧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남녀를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누어 치료하는 것이다. 납 

자를 補할 때에는 침을 進揮하고, 오후에는 退揮하며 女

性은반대다. 

셋째, 迎隨란 말은 迎은 經의 ’좁行을 행하여 迎而脫之故로 

演其子也니 例如 心病에 牌몹之分을 爾효L이요, 隨는 經의 

順을 隨하여 隨而濟之故로 補其母也니 WIJ如 心虛病에 Jjf 

g홈之分을補힘이다. 

《精解鐵왔學》 p. 805-806 
8) 針흔迎隨補협法 , 이 법은針흔(針갖)에 중점을두는것인 

데, ttc을 짧Ii의 流注(흐름)방흔빼 따라 찌르는 것을 

補라고 하고, 迎은 經뼈의 流注方向에 遊으로 찔러 넣는 

것을 演라고 한다. 《침구 기초이론과 잉상치료》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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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연 기혈의 운행을 촉진하여 補하는 작용을 일 迎隨를 *~댐@流注 방향을 기준」i로 하는 보사법 

으키고, 經服에 거슬러 자칭하연 氣血運行을 억제 으로 보는 견해는 五輸슛을 위주한 虛賣調節法에 

하여 鴻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 것 같다고 하 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관련한 내용은 「3 침향보 

였다 아울러 《鐵갓大成》에 기재된 因其氣血往 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정」 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來而Ji頂遊行針”이라는 원칙을 같이 인용하였다 

그러나 펄자는 迎隨補鴻는 이러한 經Bl流注方

向 보사법이 아닝을 주장한다‘ 그 이유를 열거하 

고 현행되는 보사볍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논제이기도 하다- 앞서 인용한 《針갖學》 

에서도 이러한 流注方向 치볍은 실제 임상과 거리 

가 멸고 단지 추론에서 나온 말이며, 《內經》에 

서 말하는 “迎隨n와 의의가 다르며, 《內經》에서 

말하는 ”迎而養之”와 “隨而濟之”는 보사하는 總頂

則을 말하는 것이지 針失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9) 

〈鐵슛大成》은 明代 楊繼洲가 전면적으로 明

代 이전에 針갓와 관련한 경험과 정취를 종합한 

서적으로서 염상과 연구 방면에서 비교적 높은 참 

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 받는 셔적이다 。l 《鐵왔 

大成》에서 迎隨補鴻가 針向補鴻로 전환하였다는 

설도 있지만 본문에서 迎隨와 관련한 부분을 살 

펴보아도 정확하게 經眼流注方向에 근거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단지 ‘隨其經服’과 ‘迎其*없@’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만 근거로 섭이경맥 

순행방향으로 간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10) 

어 《칩구학》 p. 395 
10) 間 迎隨之法 엎日 뼈而濟之톨옳補, 迎而흉之是謂演. 夫

行針者, 當쩌j之時, 用皮錢際熱용t, 復以口溫tr熱, 先以左

手띠, 按其所뻐j榮兪之7\, 彈而용之, m而下之, 뼈而簡 

之, 通而取之, 令病.All&~-홈, 右手持針而삐j之, 春夏二

+四息, 先深後漫(其홉沈之故, 注《標뼈敵》內), ti\~三

+六息, 先i훌後傑, 徐徐而入, 氣來如動服之狀, 針下趣

.띔. 未得뭘者, 쯤魚之未흠행, ~홈황뭘, 宜用補협, 補,

隨其짧Ii[, 推而內之, 停針-二時, 稍久, 凡起針, 左手閒

針칸, 徐出針而횟按之. 협, 迎其짧服, 提而動뼈之, 停출f 

稍久, 凡起針, 左手開짧ti\, 홍버용f而餘按之. 補짧f左빼, 

大指努버, itiiit右빼, 大휩收入. 補者先呼後吸, 협j올先吸 

그렇다면 《내갱》에서 언급한 영수 개녕의 본질 

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각종 보사 방법 

을 종합하여 $氣를 맞아서 없애고, 正氣를 불러 

와서 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경》에 나타난 迎隨의 개녕 

《내경〉에서 補鴻를 언급할 때 迎隨라는 용어 

가 자주 등장한다. 현재 알려진 것처렴 ‘迎隨補짧’ 

라는 구체적 용어는 쓰지 않고, .迎而賽之”, ‘隨而

濟之”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뻐氣를 맞 

이하여 빼앗으연 짧法이 되고, 正氣즐 쫓아가서 

이끌어 오는 것이 補法이다. 

‘’迎而棄之I는 邱氣라는 풀청객이 빌려올 때 맞 

이하여(반갑지 않아도 얼단 돌려보내려면 맞아야 

한다) 사기 힘을 뺏는다는 의마다 사기란 인체에 

불펠요한 존재로서 사기가 있으면 신체에 질명을 

불러오는 유해한 요소다 그래서 《素問‘離合률쩌 

論》에서 황제가 보사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 

문에 대해 기백은 급히 뽑어서 지나천 피를 제거 

하고 률氣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부연하기를, 처음 샤기가 챔입해 왔을 때에는 얼 

정한 장소에 미처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때이 

므로 말연 앞으로 가고, 당기연 멈추며 , 거꾸로 칭 

을 놓아 침을 내연 병 이 낫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갱》에서는 뻐氣를 질병을 일으키며 치료할 

때 침£로 뽑아낼 수 있는 실체로 본 것이 분명하 

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鴻할 수 있는 사기와 그렇 

지 못한사기까지 구분하여 자침하는시간도강조 

하였다 이것은 앞서 員方補짧에서 언급한 치성해 

지는 시점에서 시술하라는 鴻必用方’이라는 의미 

後!If. *￥痛탱]협, 훌lit탱]補. 《$$.大成》 p.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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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흡사하다‘ 

“隨而濟之n는 j£氣라는 고객 이 필요한 곳으로 

오지 않을 때(또는 없을 때) 불러서 오게 하는 것 

이다 여기서 ‘隨’는 일반적으로 ‘따른다’는 의미로 

많이 풀이하므로 ‘불러들인다’는 뜻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갈곳을 정하고 있지 않는 손님을 불러오고 

짚을 때에는 ‘쫓아가서’ 데리고 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따라간다〔隨는〕’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 

다 ‘濟之’는 상대방 쪽에서 이 쪽으로 건너오게 하 

는 뜻이므로 ‘정기를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있다‘ 

또 補i寫續法을 迎隨로 젤명하는 《내경》에서 

는 기본 자침법이 直刺이므로 원전에서 의미하는 

迎隨補鴻는 결코 경맥과 순행하거나 역행하는 혐 

刺法。l 될 수 없다11) 

따라서 迎隨는 의미는 단순한 手技法。1 아니 라 

치료할 때 補i寫를 시행하는 원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l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경 

》에서는 ~氣와 j£氣가 도래하는 상태, 환자의 

들숭과 날숭, 자침과 발침할 때 속도, 염전(염전은 

鴻할 경우에만 응용하였다)을 종합하여 치료하면 

서, 치료 전파 치료 후를 비교하여 확연하게 차이 

점이 나타나야(이것을 사기는 없어지고, 쟁기는 

도착했다는 의미로 본다) 치료 행위가 일단 끝난 

다고 보았다12) 

이상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내경》에서 의 

마하는 “迎而葉之”와 “隨而濟之6는 針向補i寫가 아 

닌 補鴻의 전반적인 충원칙이다 결국 迎隨補i寫는 

補鴻의 원칙적 문제일 뿐 手技法을 의마하지 않는 

11) “持針Z道, 堅者없寶, 正指直刺, 無ft左右 ---” 《靈樞·九
짧十二原;〉 p. 4 

l잉 “察後與先, 若亡홈存者, 言용之虛톱, 補협之先後t!J, 察

其통之E下與常存t!J. f용虛與實, 홈得若失者, 言補者必然

혼有得也, 演J'!IJ1JI.然若有失也.” 《靈樞·小鐵解》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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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十二*짧없 유주방향에 따르거나 역 행 

하는 보사법을 쓰려면 용어를 새롭게 정려하여 기 

존 迎隨補鴻에 대한 개냄 혼란을 피해야 할 것이 

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십이경맥 유주방 

향을 근거로 순행하거나 역행하는 자챔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찰한다 

3. 針向補鴻에서 나타나는 모순점 

1) 침향보사는 보사방법A로 적합하지 옷하다 

《내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칠병을 치료할 때 

이상 *~쇄없을 선정한 후 四時刺法으로 迎隨補鴻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마 언급하였다. 그런데 經服은 

기본적으로 인체를 하루에 50벤 순행한다는 것도 

*댐@ 이론의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다13)_ 그리고 이 

순행을 묘사하기를 고리처램 끝이 없다고 하였다 

〔如環無端〕‘ 마치 마라톤 코스를 주자 한 명만 뛰 

는 것이 아니라 강강수월래처램 연속적으로 이어 

져서 기차놀이하듯 전체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순 

행이다 그렇다면 전체 경맥이 순행하는 속도는 

각 경맥마다 차이가 없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각 

경맥 흐름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 

다14) ‘ 

1에 'A受氣於뤘, 뤘入於톱, 以傳與뼈, 五藏六府, 皆以풍氣. 

其淸者鳥營, 獨者흙圍, 營tt服中, 衛tt服外,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 陰陽相貴, 如環無端. 衛氣行於陰二十五

度, 行於陽二+五度, 分鳳훌夜, ---” 《靈樞營衛生會》 p. 

176 
l떼 十二經服이 흐르는 모습은 마치 염주 목걸이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한 주자가 완주하면 다른 주X뻐 바톤을 넘 

기면서 달리는 힐레이처럽 십이경맥 유주 순서대로 手太

陰뼈짧에서 手陽明大陽잃으로 한 경맥씩 기혈이 흐른다 

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 정상인들의 기혈 흐름 속도는 일 

정하다('A一呼服再動, 一吸廠亦再動, 呼吸定息廠五動,

潤以太息, 名日SV:A” 《素問·SV:A氣象뚫》 p. 109). 만약 

차례대로 한 경맥씩 흐른다고 가정해 보자. 불행한 사태 

로 한쪽 팔을 잃은 사람들은 전체 경맥 유주 길이가 당연 

히 짧아진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돌아가는 휩붉營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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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부분 편에서는 경맥 속도 흐름에 차이가 있 

다는 사실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15). 《靈樞營衛

生會》에서는 노안플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원 

인을 설명하면서 하루에 50번씩 영위순행이 규칙 

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자꾸 시간이 느려지연 결국 

신체에서 밤과 낮으로 구분하여 흐르는 순행 구분 

이 없어지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딸린다는 표현이 

있다16) 그러나 이 때에도 전체적인 흐름을 의미 

하지 어떤 특정한 한 두 경맥의 흐름만이 느려진 

다는 표현은 아니다. 

그런데 針向補鴻는 현재 널리 응용하는 보사법 

중 하나므로 各 *짧@마다 활성도가 달라서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가정하고 가설을 진 

행한다 순행과 역행은 결국은 촉진하거나 억제하 

는 행위다 촉진은 무력한 상태에 활력을 넣은 것 

迎隨補源 m究

하고, 어떤 경맥은 느리게 가게 한다는 설청은 이 

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十二經服 각각 흐름 

에 속도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經

服流注 방향무로 협刺하면 補法이 되고, 經服流注

에 역행하여 협刺하면 i寫法。1 된다는 가설은 성렵 

하기 어려우며, 보사하는 치법이 될 수 없다 

2) 五輸大의 흐름 방향은 十二經服 유주 방향과 

다르다 

두 번째는 오수혈의 흐름 방향에 대한 문제다 

五輸大의 기본적 속성은 《靈樞·九鐵十二原》에 

제시되어 있다 황제는 五藏六府의 기가 나오는 

곳에 대해 물었다(願聞五藏六府所出之處) 이 말 

은 체내에 표藏六府가 있는데, 그 藏府의 기운이 

걷으로 투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는 질문이다 여기 

에 대한 대답으로셔 기백은 ”五藏五廳, 五표二十 

이고, 억제는 지나친 상태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 五輸 ; 六府六輸, 六六三十六廳”라고 하여 곁으로 

런데 어떤 한 *맴@을 補한다는 명분 아래 순행 방 투러나는 반응점의 구체적 숫자를 말했다 따라서 

향으로 자침하는 것은 속도를 가중한다는 것을 의 거꾸로 이해하면 藏의 25輸, 府의 36驗 이외에는 

미함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역행 방향 五藏六府의 기운이 걷으로 투러나는 곳이 없다는 

으로 자침하는 것은 속도를 지연시키는 행위임도 말이 된다17). ~皮伯은 계속하여 설명하기를, ”經服

추론할 수 있다 十二, *없@十五, 凡二十七氣以上下, 所出馬井, 所

예를 들어 手太陰師經。l 虛하다고 할 때 土經 i留鳥榮 所注馬廳, 所行馬經, 所入寫合, 二十七氣

을 보하고 火經을 i寫한다 그런데 한 신체에서 같 

이 흐르는 경맥 흐름에서 어떤 경맥은 빨리 가게 

행 횟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며, 특히 衛氣의 賣間과 夜間

순행질서가 무너져서 정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 

한 문제는 경맥 전체가 한꺼번에 돈다고 가정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것을 고인들은 ‘반지처럽 시작 

점과 끝점이 없다〔如環無端〕’라고 표현한 것이다. (필자 

쥐 
15) u陽몹大則衛氣留久, 皮m뿜則分肉不解, 其行週,” 《뚫樞· 

大感짧》 p. 541 
16) “黃帝日; 老A之不夜題者, 何옳使然. 少뾰之}.., 不畵題

者, 何氣使然? |뼈伯答日: ltf:者之氣血盛, 其예l肉價, 월道 

通, 營衝之行, 不失其常, 故훌精而夜題. 老者之氣血흉, 

其J!JLI처혐, 氣道짧, 五$$之氣相揮, 其營氣흉少, 而衛氣內

tx;, 故畵不精, 夜不題.” 《靈樞營衝~會》 p. 177. 

所行, 皆在五廳也:라고 하였다 。l 부분에서 기 백 

은 五兪大의 속성을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井, 榮, 輸, 經, 合 五兪大은 

藏府의 기가 샘물처램 솟아나와서〔出〕 1B), 더 나가 

기 위해서 힘을 모으면서 머물렀다가〔끊〕 19). 흐르 

1끼 ‘五藏有六府, 六府有十二原, 十二原버於四關, 四關主治

五藏,五옳有찢,當取之十=原,十二原者,五藏之所以훌 

三百六十五節월味也.五藏有찢也,應버十二原,十二原各 

有所버, 明知其原, 觀可應, 而쩌]五職之훔쫓,”라고 하여, 

五藏의 반응점으로서 十二原7i..도 있다. 《靈樞·九鐵十二

原》 p. 11 
18) 楊t善日 ; 井者, 古者以흉源出水之處옳井, A之血氣버 

於四股, 故l!fii버處以뭘井也, 《뚫樞·本輪》 注釋 p. 9 
19) 股옳버後, fol‘未充盛, 播如流動之/J、水. 《說文’水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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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착하다가〔注〕때), 강물처럼 크게 흐르다가 

〔行〕21)' 本 藏氣와 합해서 플어간다는〔入〕22) 뜻이 

다 따라서 요수혈의 흐름 방향은 기본적으로 사 

지말만에서 체간으로 향한다. 

다음으로 요행 배속을 보면, 陰經은 木, 火, 土,

金, 水며 , 陽經은 金, 水, 木, 火, 土다23) 五行은 

“榮, 絡/j\水也.” 《靈樞·本輪》 i±釋 p. 9 
20) 張介홈日 ; “注, 햄注也, R용, 輪動也, 服注於此而輪於彼,

其氣斷盛也.” 《靈樞·本輪》 注釋 p. 9 
21) “服월大行, 如同河水流觸,!’ 《靈樞·本輪》 注釋 p. 9 
22) 揚上홉日; "服버指井, 至此合於:t藏之氣, 故名鳳合,” <

靈樞·本輪》 注釋 p. 9 
23) 楊上善은 “手足三陰은 모두 木이 井1\이 되고, 相生하는 

원리로 水의 合치까지 이른다. 手足三陽은 모두 金이 井

칸이며, 相生하는 원리로 土의 合컨까지 도달한다. (手足

三陰,皆以木없井,相生至於水之合也;手足三陽,皆以金 

寫井, 相生쪼於土之合也.)”라고 註解하였다, 따라서 王7.k

이 《內짧〉을 정리하기 이전에 이미 五輪칸의 五行配률 

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靈樞·本輪》 원문 

에는 오수혈을 나열하면서, 陰짧 井셨을 木으로 규정하 
고, 陽經 井셨을 金으로 규정한 외에 나머지 榮, 輸, 經,

合셨에 대한 오행 배속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내 

경》의 저자가 오수혈 중에서 첫째 셨인 井셨만 규정하면 

나머지 4셨은 자연스럽게 오행 배속 추론으로 알 수 있도 

록 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이 부 

족하다, 《내경〉에서 일반적으로 五行配홈을 할 때 이러 

한 논법을 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素間’金圖륨言論 
》에서 오행배속을 할 때 횟方좁色, 入通於llf.... 其類
木, … . 南方w;色, 入通於心, ‘” 其類火, --,,’라고 한결 
같이 오행 배속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으며, 木 외에 나머 

지 火, 土, 金, 水를 생략하는 문투를 쓰지 않았다.). 따 

라서 《本輸》 원문인 “뼈버於少商, 少商者, 手大指端內

뼈j也, 團井木; 1짧於魚際, 魚際者, 手魚也, 없榮; 注於太

淵, 太뼈, 魚後--tn옵者中也, j,觸 ; ---”에서는 井셨을 제 
외한 나머지 榮, 廳, 經, 合셨에 대한 오행속성이 빠진 것 

이 아니라, 오히려 井치에 대한 설명인 ‘馬井木’에서 ‘木’

을 없애는 것이 內經 原文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후세 

에 서투른 편집자가 함부로 끼워넣은 글자로 보인다. 또 

오수혈의 기본 속성인 나와서 모였다가 흘러서 들어가는 

과정을 五行으로 귀납하면 당연히 木火土金水 순서밖에 

될 수 없다. 따라서 陽圖에 해당하는 金水木火土 배합은 

오수혈 기본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手太陰師經이 井카 

에서 木으로 솟아오르게 하려면 表훌配合인 手陽llJl大陽

經에서 ‘金克木’해야 하므로 手陽明大陽經 井컨이 金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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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흐름을 중시한 순환 과정으로서 요수혈을 이 

렇게 요행으로 배속하였다면, 요수혈 흐름이 사지 

말만에서 체간으로 향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오수혈의 기본적 성격이나 요행 配屬을 

종합하면 오수혈의 흐름 방향은 근본적요로 +二

*짧없의 流注方向과 다르다. 그러므로 경맥 순행 

방향과 역행 방향을 중점 사용하는 현 침볍에서 

주로 五兪t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 

다 요수혈을 위주하는 첨법에서 순행 방향을 십 

이경맥 순행 방향으로 잘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24) ‘ 

이러한 사실에서 치료 효과를 떠나서 요수혈을 

위주로 취혈하는 사암침볍이나 팔체질침법에서 

陰經과 陽經의 순행을 반대로 간주하여 치료하는 

방볍은 원칙적으로 오류다 굳이 요수혈을 위주로 

활용하여 침향보사를 행하고 싶다면, 체간 방향3 

로 자침하면 보하는 것이고, 사지 말만 방향으로 

자칭하면 사한다고 할 수 있다. 

Ill. 고찰 
이장 살펴보았듯이 《내경》에서 제시한 칭볍 

은 대단히 복장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하다 

자천 효능을 調氣, 治神으로 모호하게 표현한 부 

분도 있지만 자침하는 최종 목적은 사기플 빼 내고 

정기를 보충하는 데에 있다 

먼저 鴻法에 대해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야 한다는 말은 전혀 성립할 수 없다. 手陽明大陽經 井션 

도 역시 솟아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五輪셨을 굳 

이 五行으로 배속하려면 陰經과 陽짧 모두 木에서 시작하 

여 水에서 마쳐야 한다. 團者 힘 

2씨 李容範의 「〈黃帝內經》의 本輪理論에 대한 冊究」 에서 

이미 十二經服의 流注는 지하수 흐름이고 五輸션은 지표 

수 흐름으로 비유하여 十二經服과 五輪컨이 별개로 흐르 

고있다고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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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期가 중요하다 사기가 완전혀 강해져서 정기가 상황이 바로 보볍이며 문자로 표현하였을 때 ‘隨而

너무 약하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에는 치 濟之’인 것이다 

료 적기가 아니다 사기가 마악 성하는 시점은 鴻 이상 補i옳法에서 몇가지 사항을 주장할 수 있 

할 수 있는 적기다. 그래서 이때 뻐氣라는 불청객 다. 

을 마리 나가서 맞이하여 완전히 자리잡기 전에 우선 《내경》에서는 각종 보사법을 제각각 펼 

체내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목 요한 경우에 골라서 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개 

적에 맞추기 위해서 환자가 숨을 들이 쉴 때 빨리 별 보사법을 한꺼번에 응용하는 종합적 개념이다. 

자챔하여 사기를 먼저 맞이한다. 그리고 이 사기 이것이 바로 迎하여 脫之하고, 隨하여 濟之하는 

를 잡아서 숨을 내쉴 때 살살 유도하여 천천히 첨 것이다. 이 점은 여러 보사법을 각각 독링적으로 

을 빼서 호흉과 같이 나가게 한다 이것이 흉進而 활용하는 최근 요법과 다르다 

徐出이다 邱氣가 나가야 하므로 물론 침맞은 자 

리를 닫지 않는다 이러한 전체 장황이 鴻法이며 

운자로 표현하였을 때 ‘迎而尊之’가 되는 것이다. 

補法에 대하여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補法의 

목적은 正氣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 때도 역시 時

期가 우선 중요하다 iE氣가 이미 완전히 다른 킬 

로 가 버리면 불러올 방볍이 없다 그래서 정기가 

오는 조침 이 았으면 쫓아나가서 해당 經服으로 들 

두 벤째는 《내경》에서 보사가 되지 않았으면 

횟수를 불문하고補鴻가 될 때까지 치료를 하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진단부터 치료까지 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자첨하고 딸침한 

한 과정이 끝났다는 말은 의사가 환자의 虛實을 

진단 한 후, 補鴻를 행하고 나서 환자의 신체적 변 

화를 완전히 감지하고 치료를 마친다는 말이다 

치료 전체 과정에서 주의깊게 환자의 상태를 관창 

어오게 한다 이러한 목척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함은 두말할 펠요가 없다. 

숨을 내쉴 때 천천히 자챔한다 천천히 자첨한다 현대처럼 바쁜 생활에서 일일이 이러한 첨법을 

는 뜻은 펠요한 고객을 불러오듯이 쫓아나가는 것 쓰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앨 수도 있다 寶證에서 

이다 주의할 일은 고객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는 반드시 뻐氣가 퍼지지 못하게 하였다가 得氣를 

수 있으므로 부드럽고 은근하게 쫓아가야 반강을 

사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기 때분이다 그래서 천 

천히 자입한다 얼단 정기를 불러온 후에는 첨을 

빨리 빼야 한다 조금 얀 좋은 실례로 비유하면 호 

객꾼이 걸가는 사람을 온갖 미사려구로 유인하여 

술칩으로 끌어들인 후 재빨리 딸을 빼버리는 행위 

다 천천허 발첨했다가는 같이 따라서 나올 우려 

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徐進而흉出이다 울론 

숨을 들이쉴 때 빼야 한다. 내쉴 때 발챔하면 정기 

가 따라서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손님을 끌어들인 후 옷 나가게 문을 맏아버리 

듯이 첨 맞은 자리를 손으로 막는다 이러한 전체 

해야 하며, 虛證에서는 마치 귀한 손님을 해가 저 

물도록 기다리듯이 기가 도달할 때까지 오랫동안 

유챔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25) 

그러나 어느 정도 해결 방볍은 있다 모든 치료 

가 어차피 단 l회에 끝나는 것은 아니기 예운이다 

《내경〉에서는 정병을 앓은 기간의 1/3정도를 치 

료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藏器에 病이 

미치지 않았을 예에는 이 기간에서 반을 줄이고, 

藏器에 먼저 뱅이 든 후 형체까지 영향이 있는 예 

25) “靜以久留, 無令%布, 吸則빼針, 以휩윌짧故, ---靜以久
留,以윌至鳥故,如홈所貴,不知日흉, …”《素問離合員
%꿇》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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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날찌를 배로 늘리라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 

다26) 

또 《내경》에는 이미 *~해없의 深i養 차이에 따 

라 유침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은 부분이 

있다. 《靈樞經水》에서는 經服의 遠近深漢과 氣

血의 多少 차이에 따라 자침 깊이와 유침시간을 

정해 놓았다 足陽明經은 깊이 6푼에 류침 10호흉 

하며, 足太陽은 깊이 5푼에 류칭 7호흡하고, 족소 

양은 깊이 4푼에 류침 5호흡하고, 足太陰은 갚이 

3푼에 류침 4호흡, 足少陰은 깊이 2푼 류침 3호흡, 

足廠陰은 깊이 l푼 류챔 2호흡S로 나와 있다 手

의 陰陽은 깊이가 2푼을 념지 않고 유칭도 1호흡 

을 념지 않는다27) 그래서 여기서는 유천 시간이 

걸어야 10호흡으로서, 현재 시간3로 환산하면 30 

초 정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迎隨補i寫플 針向補i寫

로 오인하여 활용하는 자침법에 대한 비판을 제기 

할 수 있다 경맥유주 방향으로 보사를 시행한다 

고 가정하여 역행하거나 순행하는 방향~로 자침 

하거나 혹은 일정 시간 유침해 놓았다가 빼는 방 

법은 실제로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관찰이 생략되기 마련이다. 일단 의사가 자 

칭하고 나연 補가 되거나 鴻가 되는 부분은 환자 

의 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경》에 

서 언급한 영수보사에 비하여 의사의 책임은 그만 

큼 줄어들지만 동시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성은 

당연히 비례하여 줄어든다 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상태 개선이므로 챔향보사는 보사하는 구체적인 

기전을 환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유주방향에 역순으로 유첨 

만 했다가 발첨하연, 치료 전의 실하고 허한 환자 

26) ”病九日者, 三빼而己. 病一月者, 十뻐j而己. 多少遠近,

以此흉之, ‘” 形先病而未入鷹者, 뻐j之半其日, 鷹先病而
形乃應者, 쩨1之倍其8. 《靈樞옳天剛柔》 p. 67 

27) 黃帝內經靈樞校住語譯, 《짧水》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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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 

므로 이후로 펼요한 치료도 환자의 자각 종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극적 치법무로 전락한다 

또 한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통용하는 

여러 개 경혈에 한꺼벤에 자침한 채 유칭하는 치 

법에 대한 운제다 먼저 결폰을 내면 이러한 자챔 

법은 《내경》의 기본적 針法에 완전히 위배할 뿐 

이라 보사 치료도 제대료 못하고 針과 시간만 낭 

비하는 것이다 《내경》에서는 四時刺法을 근거 

로 기본적으로 치료 經服만 제시하고 經t을 제시 

할 펼요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또 오장육부의 氣가 체표로 드러나는 점은 五輸大

에 국한하고 있A므로 치료에 있어서 많은 經t。l

불필요하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는 결 

론이다 또 유침 시간도 걸어야 30초이므로 15분 

씩 유침하는 것도 불필요한 낭비 다 따라서 신체 

의 藏府의 虛實을 조절하는 치법에 있어서는 최소 

한 경혈만 선택하여 요래 유칭하지 않고 바로 迎

隨補鴻를 시행하여 환자의 변화 상태를 보연서 치 

료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내경》에서 제시한 침 

법이다 

그러나 최근 칭을 많이 쓰면서 오랫동안 유침 

하는 침법이 크게 유행하는 것은 시대적인 경향으 

로 간주할 수 있다 자챔하여 치료하는 질병들이 

아무래도 내과 질환보다 주로 동통성 칠환에 많이 

활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통성 

질환에 대한 치법은 이러한 섭이경맥 장부허실을 

조절하는 침법이 아니라 아시혈요법이나 사혈요 

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명백하게 구분해 

야 《내경》에서 제시한 챔법과 혼동하지 않게 된 

다 물론 經外奇*이나 阿是t 요법도 당연히 효 

과가 있다 이것은 《내경》에 산재한 刺絡據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내경》에서는 迎隨補鴻

를 주장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웰~i帶한 $氣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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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하는 방법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는데, 이 때 

말하는 아시혈 요법은 經服의 허실을 조절하는 치 

법 이 아니고 絡服이 울체함을 치료하는 데에 목적 

이 있다 그래서 《내경〉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외상까지 만투시 경맥율 배속하여 허실을 조절하 

면서 치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통 

에 오랫동얀 유첨하는 현행 아시혈요법보다 鴻血

하는 치법이 원전 내용에 근정하다는 것도 제시한 

다 

。l체까지 추론에서 《내경》의 침법은 개별적 

보사를 각각 응용하는게 아니라 전체 보사 땅법을 

종합적으로 한꺼벤에 응용하는 개념이라고 하였 

다 다만 이 방법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점은 바로 과연 사가와 정기가 오고 가는 상 

황을 구체적으로 의사의 손끝에서 체득할 수 있느 

냐는 것이다. 

〈靈樞九鐵十二原》 내용을 보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 이 있다i 

어려석은 의사들은〔*且〕 신체에만 주의를 기울 

이지만, 훌륭한 의사는〔上〕 ‘神’을 지키기에 애를 

쓴다 , •• 어려석은 의사들은 침자리에 연연하지 

만, 훌륭한 의사들은 ‘機’에 주의를 칩중한다. 그런 

데 ‘機’가 움직이는 것은 경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 경 혈 속에서 느껴지는 ‘機’는 맑고 고요하고 지 

극히 마세하다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미 

치성한 상태가 되면 맞이하여 사하지 못하고‘ 이 

u] 떠나가 버렸으면 쫓아가서 보하기 어렵다28) ‘ 

28) u其來不可逢, 其往不可追” 필자는 이 부분을 迎隨補價 내 

용으로 해석하였다. ‘逢’은 ‘迎而흉之’에서 ‘迎’으로, 追는 

‘隨而濟之’에서 l隨’로 간주하였다. 〈靈樞’1]\鐵解》에서 

‘1迎而흉之者, *홍也. 追而濟之者, 補也,”에 대한 교감에서 

도‘追’를‘隨’로써야한다고하였다@, 3이. 대경각편내 

용을 전부 관련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각편을 모두 따로 해석한다면 내경 전편 

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素

問·離合貝%짧》에서 ‘其來不司逢’을 땀뚫가 너무 허하기 

迎隨補濤돼究 

’機’와 관련한 이치를 알면 잠시라도 놓치면 얀 되 

고, ‘機’의 이치를 모르면 침을 놓아도 효과가 없 

다 .機’가 오고 감을 알아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어리석은 의사들은 이 점을 모른다 오 

묘하도다| 제대로 된 의사만이 이러한 이치를 얀 

마…29) 

여기서 ‘機’는 쩌氣건 iE氣건 의사가 손끝으로 

느껄 수 있으며 補鴻를 시 행하는 실질적 대상이 

다- 해당 편에서는 ‘機’의 움직임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素問‘離合휩쩌論》에 

서는 寶證인 경우에는 강물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이는 것처럼 경맥이 움직이거나 솟아오르는 상태 

를 묘사하였고, 虛證에서는 밀고 두드리고 긁어서 

정기를 붕러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30) 또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치료한 후 결과도 아울러 중시하였 

다.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하여 분명히 

무엇인가 잃거나 얻어야 한다 그러냐 이 정만으 

로는 아직까지 실제 임상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얻 

기에 어려움이 있다 

《내경》 다른 편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 

는 한 방법으로 寒熱變化로 보기도 하였다 《素

問·鐵解篇》에서는 九鐵에 대한 해젤과 虛寶의 이 

치를 묻는 절문에 대하여. 기백은 허증을 자침하 

여 설하게 한다는 말은 침 아래가 뜨거워지는 상 

태로서 기가 실하게 되면 열이 난다 그득찬 상태 

를 뺀다는 말은 챔 아래가 차가와지는 상태로서 

때문에 협할 수 없다고 하였고, ‘其往不可追’를 뻐氣가 다 

시 도달하여 병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補할 수 없다고 하 

였다. (필자주) 
2에 組守形, I守神 ... tll守關, 上守機, 機之動, 不離其空,

~中之機, 淸靜而微, 其來不可逢, 其往不司追, 知機之道

者,不司掛以髮,不知機道, 띠之不發,知其往來,要與之 

期, 組之暗'l2. 妙짧I獨有之. 〈옳樞,九鐵十二原》 

3이 虛쩌因而入客, 亦如짧水之得風벼, 짧之動服, 월至t섭亦 

R용擺起, 其行於服中簡簡然 --- 必先뼈而領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彈而짧之, m而下之, 遭而取之 --- 〈素間離合
흉%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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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허하게 되면 차갑게 된다고 답변하고 있 

다31). 이렇게 자챔 후 상태가 구체적인 감각인 寒

熱 변화로 나타나는 기전은 각각 상대적인 陰氣와 

陽氣가 도달하는 결과로 보았다 목적한 치료 효 

과가 나타난 이후에 발칭하는 원칙은 변함없다32) 

치료 후 허실의 결과를 판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IV. 결 론 
1. 《내경》에서 補鴻플 시 행할 때에는 후대에 

분류하듯이 호흡보사, 서질보사, 염전보사, 

개합보사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응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A로 한꺼번에 활용하여 보사 

를 시행하였다 종합적인 침시솔을 통하여 

뻐氣를 맞이하여 빼앗는 법이 ‘迎而養之’며, 

IE氣를 쫓아가서 불러오는 것 이 ‘隨而濟之’

다 따라서 迎隨는 보사하는 종합적인 원칙 

을 의미하지 단순한 手技法을 지칭하지 않는 

다 현행하는 *짧없流注方向에 근거한 순행이 

나 역행하는 자침은 迎隨의 원래 의미가 아 

니며, 치료 행위에 있어서도 補鴻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적극성이 결여된다 

2.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 램 十二*또服 流

注方向과 順行하거나 평行하는 방향으로 보 

사를 할 때, 五輸大을 위주로 하는 침법에서 

는 五輸大 순행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五輸

*의 흐름은 사지끝에서 체간으로 흐르므로 

五輸'/\.만 활용하여 補鴻한다면 體幹 方向이 

補하는 것이고, 사지말단 방향이 i寫하는 것 

31) “願聞九鐵之解, 虛賣之道, 破伯對日, 뻐j虛則賣之者, 針

下熱벼, 붉賣乃熱tl!. 滿而뻔之者, 針下寒也, 氣虛乃寒

也.” p. 308 
32) “刺實須其虛者, 留ft陰氣隆至, 乃去ft也, 刺虛須其實者,

陽뚫隆至, 針下熱乃去針也.”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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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 迎隨補海를 *맴E流注方向의 遊JI명으로 활용 

하려면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새롭게 용어 

를세워야한다. 이미 제시되어 있는‘침향보 

사(針向補鴻)’라는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순 

역보사(順遊補鴻)’라는 새로운 용어가 적합 

할 것으로 보인다 

4. 補鴻에 대하여 더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 

하며, 치료후補가되었는지 鴻가되었는지 

확인하는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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